
정유4사, 정제마진율 무려 9-15%
소비자시민모임, 원유 도입단가 기준으로 … 적정 마진율 설정 필요

휘발유 시장에서 정유4사의 마진율은 원유 도입단가 대비 9-15%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.

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은 12월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9-11월 동안 국제유가,

휘발유 국제가격, 정유기업 공급가격, 주유소 판매가격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원유 도입단가 대비 정유4사

의 마진율이 9-15% 사이라고 주장했다.

감시단에 따르면, 휘발유 최종 판매가격 가운데 원유 도입단가는 32-36% 수준이고 판매 관련세금은

54-55%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아울러 정유4사의 정제비용 및 마진은 리터당 35원-74원(원유 도입단가 대비 9-15%)으로 나타났고, 주유소

의 유통비용 및 마진은 리터당 74원-122원(정유4사 공급가격 대비 5-8%) 수준으로 추정됐다.

감시단은 “판매원가 대비 정유기업 및 주유소의 공급가격 비율이 낮은 것이 반드시 마진율이 낮은 것을 의

미하지는 않는다”며 “정유기업의 가격담합이나 폭리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적정 마진율을 설정하고 시장을

감시할 수 있는 분석도구가 필요하다”고 주장했다.

앞으로 감시단은 석유시장 소비자지표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석유가격 지수개

발을 위해 정부와 학계, 시민단체, 정유기업을 참여시키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

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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